
소무의도의 즐거움 

・잠진도선착장 오는 길

・무의도 큰무리선착장 - 광명항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트레킹

소무의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무의바다누리길’ 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만점 트레킹코스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무 사이로 걷는 

길은 큰 즐거움이 됩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

소무의도 주변은 낚시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광어, 우럭을 

비롯해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물론 배낚시까지, 강태공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바다의 모든 것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멀리 밀려나면 소무의도 주변에도 갯벌이 

넓게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굴과 조개, 게, 낙지 같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갯벌 속 생명들과의 숨바꼭질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다 내음 가득한 싱싱한 밥상

바다에서 금방 건져올린 싱싱한 재료로 만드는 소무의도의 

밥상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솜씨 좋은 섬사람들은 좋은 재료에 

맛을 더해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조용한 섬마을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조용하고 소박한 섬의 풍경과, 넓고 시원한 바다는 도시 

사람들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서울역 김포공항역 인천공항역 용유역

인천공항에서 버스 2-1 or 222번

30분 간격 (배 시간에 맞춰서 운행)

·무의도해운(배 운항 시간)  032-751-3355

·국립해양조사원(조석시간 문의)  1588-9822

소무의도는

일상이 반짝이는 섬,
소무의도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은 있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옛 이름은 ‘떼무리섬’ 이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간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섬 주민들에 따르면,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딸 3명과 함께 

섬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기계 유씨 청년과 결혼을 하면서 자손이 번성해 유씨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백하라는 이름의 새우를 

비롯해 바다 자원이 풍부해 매우 풍요로운 섬이었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워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낚시객들도 즐겨찾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나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너 소무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합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과 달리 느리게 흐르는 듯한 

소무의도의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파도에 부서져 반짝이는 햇빛은 눈이 부실 정도이고, 그 가운데서 

삶을 꾸려가는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눈이 부십니다. 

한편, 소무의도에서 바라다보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국제도시는 마치 바다 위에 별을 뿌려놓은 듯 수평선 위에서 

반짝입니다. 

한 발 물러나 바라보니, 우리가 살던 도시가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곳, 소무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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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정보 안내  1330

·인천관광공사  032-832-3031

·인천중구관광진흥실  032-760-6480

문의전화

철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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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이용 자기부상철도 이용

잠진도선착장

선박 이용

대무의도

소무의인도교

소무의도

소무의도 찾아오는길



무의바다누리길

소무의도 8경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소무의인도교 떼무리항

장군바위

부처깨미

하도정

몽여해수욕장

모예재명사의 해변

1경

5경

2경

6경

3경

7경

4경

8경

2구간

해변길
*해변길은 썰물 때에만 걸어서 지날 수 있습니다. 
 조석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소무의인도교길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대무의도
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414m 길이의 교량길

마주보는길 대무의도와 마주하고 있는 
서쪽마을과 떼무리 선착장을 연결하는 길 

떼무리길 소무의도의 자연생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 당산길 

부처깨미길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냈던 곳으로, 주변 조망이 빼어난 길

몽여해변길 소무의도 동쪽마을과 맞닿은 중구 땅끝 
몽여해수욕장이 있는 길

명사의 해변길 박정희 전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 있는 길

해녀섬길 소무의도 남쪽의 작은 섬인 
해녀도를 조망할 수 있는 안산 능선길

키작은소나무길 해풍을 맞으며 자생하고 있는 
키가 작은 소나무 숲길 

3경 | 부처깨미

4경 | 몽여해수욕장

6경 | 장군바위

2경 | 떼무리항

8경 | 모예재

7경 | 하도정

옛 무의초등학교

갯벌체험

갯벌체험

마을회관

시조묘

식당

경로당

무의교회

낚시

화장실

화장실

1경 | 소무의인도교

5경 | 명사의 해변


